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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영어 #펜팔 
#회화 #어휘력 #영어_소설

고등

실용성에 방점 찍은 
영어 공부 

생활을 공부의 도구로 삼다
항공 승무원을 목표로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백석대 관광경영학과 박수빈씨. 

목표한 진로의 특성상 펜팔, 영어 소설, 유튜브 등 다양한 도구로 즐겁게 영어를 공부했다. 

면접 때는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만큼 듣기 실력과 발음, 

유창한 표현력을 인정받았다. 생활을 공부의 도구로 삼은 수빈씨의 영어 공부법을 따라가보자.
취재 김지민 리포터 sally0602@naeil.com

나만의 

  학습법을

공개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에 비해 내용과 깊이의 수준이 다릅니다. 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학습 수준에 맞는 교재 활용도 필요하지요. 선배들의 학습 전략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길 바랍니다. _편집자

영어 공부, 

목적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공부, 

대학에서도 빛을 발한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영어는 

대학에서도 배신하지 않는다. 대학 

영어 수업도 성적에 따라 분반을 하

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소홀

히 한 학생들은 후회를 많이 한다.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과 학습 습관

은 대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니 고

등학교 때 ‘수능만 잘 보면 되지’라

고 생각하기보다 학교 생활에 최선

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박수빈씨는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을 

복수전공하는 열혈 대학생이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 특성화고인 성암국제무역고 영어과에 입학했다. 

막상 특성화고에 진학하니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수빈씨. 

2학년 때 항공 승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말하기와 쓰기 등 

실용영어 공부에 주력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목표였기에 

영어 내신도 1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박수빈

백석대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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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전

영어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즉시 

전자사전을 이용해 

찾아가며 읽었다 . 

모르는 단어가 많을 경우 책 내용을 따라가기 힘

들고 흥미를 잃어 완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책

을 읽으며 익힌 단어는 굳이 외우려고 하기보다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

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반은 기억하고 반은 잊

어버리지만, 잊은 것보다 머리에 남은 나머지 반

에 의미를 뒀다.  

영어 소설  

재미있는 판타지 영

어 소설을 많이 읽

었다. 영어 실력을 

위해서니 굳이 문학

성이 뛰어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뱀파이어 왕족인 모로이 종족과 이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수호자, 댐퍼 종족의 이야기인  

<뱀파이어 아카데미>를 재미있게 읽었다. 독해 

실력은 물론 영어 책을 읽었다는 만족감을 주기

도 했다. 영어 소설은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택하

는 것이 완독의 첫 걸음이다.

유튜브 

좋아하는 만화나 동

영상을 영어 더빙

으로 시청했다. 유

튜브에서는 자막이

나 언어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은 만화 보며 노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설명을 잘해야 한다. 

나는 <하이큐>라는 일본 배구 만화를 즐겨 봤다. 

대부분의 만화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해 생활영

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 실력 키워준 숨은 공신들 

  

입체적 영어 공부 _펜팔

실용영어의 꽃은 회화라는 생각에 

학생을 위한 건전한 펜팔 사이트에 

가입했다. 요즘 펜팔은 예전 어르

신들이 했다는 편지 쓰기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편지는 물론 전화나 

스카이프, 카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다. 

내 펜팔 상대는 영국인과 프랑스인

이었는데 케이팝이나 아이돌, 한국 

드라마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

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

하기·듣기·읽기·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수시 면접 때는 지

원했던 학교의 면접관 모두가 유학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정도로 좋은 

발음과 듣기 능력을 인정받았다. 

내신, 절대 놓치지 마라

특성화고는 수능 영어보다 회화나 글쓰기 등 실용영어에 중점을 둔다. 나는 

취업보다는 대입이 목적이었기에 일찌감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

고 학교 생활을 했다. 동아리, 봉사활동은 물론 소논문 쓰기까지 최선을 다

했다. 영어 말하기나 영어 독서 대회 등 교내대회는 수상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참가해 역량을 쌓았다. 수학이 취약했기에 영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었는데, 덕분에 영어는 3학년까지 내신 1등급을 놓치지 않았고 영어 

관련 활동과 영어 성적은 대입 면접 때도 전공과 관련해 좋은 평가 요소가 

됐다. 

가성비 최고 _영국문화원

고3 1년 동안은 내신 성적 1등급 유지에 주력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영국문

화원에서 회화와 독해 위주로 영국 원어민 강사와 공부했다. 그때 영국 원어

민 강사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영국인 친구와의 펜팔과 대

화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도 펜팔을 추

천한다.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국문화원 또한 좋은 강사

로부터 질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굳이 학

원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